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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의 주주친화 행보… 자사주 45 만주 매입 

▶ 올해만 세 번째 자사주 매입… 총 55 만주, 85 억원 규모 

▶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받기 위해 노력할 것” 

[2022-10-25]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KQ.294090)는 김재진 대표이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45 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25 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10 월 20 일부터 24 일까지 장내매입을 통해 총 45 만 1821 주를 

신규로 취득했으며 총 매입금액은 약 70 억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김재진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총 552 만 8425 주다. 올해 2 월과 10 월 초 자사주 장내매수에 이은 세 번째 자사주 

취득으로 규모로는 총 55 만주, 85 억원이다. 

 

회사 측은 김 대표의 지속적인 지분 확대는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라고 했다. 자사주 취득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김 대표는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의 자기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평가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회사의 실제 성장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늘 생각해왔다.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많은 벤처업체들이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따라서 

흔들림 없이 계획된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주주로서 최근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봤고, 앞서 알린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실천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회사로서는 매출 확대 및 경쟁사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신제품들의 개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글로벌 선두 업체로서 입지 확보를 이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는 공급자 우위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웨어러블과 인공췌장이 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글로벌 당뇨 의료기기 업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회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신한다. 웨어러블 인공췌장 신제품 개발 등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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